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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별세한 역사적인 인물        18-05-29

2007년 11월 1일에 한사람의 역사적인 인물이 조용히 별세를 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폴 티벳 (Paul Tibbets)입니다. 세계 제 2차 대전을 종식시킨 것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자탄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원자탄을 투하한 조종사가 바로 폴 티벳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 그의 계급은 대령이었습니다. 티벳씨는 오하이오 주의 자택에서 향년 92세로 서거했는데 그는 장래식도 거행하지 말것과 자기의 묘소에 비석이나 아무런 묘석도 마련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걷우었다고 합니다. 
그는 원자탄을 투하한 B29폭격기의 조종사이었음을 수치로 생각하거나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국가가 맡긴 임무를 수행했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 장례식이나 묘석을 달지 말라는 유언을 한 것은 일부 시위자들이 그 묘소를 찾아와서 상징적인 행패를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원자탄의 투하로 인하여 히로시마에서는 8만명이 사망을 했고 3일 후에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자탄에 의해서는  약 5만명이 사망했습니다. 티벳씨는 자기가 조종한 B29폭격기를 자기의 모친의 이름 즉 에놀라 게이 (Enola Gay)로 명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원자탄의 투하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지만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았다는 확신을 변치 않고 이생을 마감했습니다.


티벳씨는 기자나 다른 어떤 사람이 원자탄 투하를 한 그의 느낌을 질문하면 항상 다음과 같은 답을 했습니다. “원자탄 투하는 나 개인이 결정한  도덕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명령을 이행했을 뿐입니다.  원자탄에 의하여 희생된 분들에 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일본군의 폭격에 희생된 진주만의 희생자들에게 관해서도 나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자탄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투하했을 뿐입니다. 나는 양심의 가책 없이 밤에 발을 뻗고 잘 잡니다. 누구나 다름 없이 잠을 잘 잡니다. 매년 12월 6일이 오면 나는 또 한 번의 12월 6일이 왔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트루먼 대통령은 원자탄 투하를 그에게 명령한 뒤에 이로 인하여 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권고가 고마웠지만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권고이었습니다.”고  그는 회상을 했습니다. 티벳씨가 원자탄을 투하한 지 9일 후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1950년 대에는 그에게 혐오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그와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하는 편지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퇴역 준장으로서 그는 텍사스 주에서 히로시마 원폭투하 장면을 모방한 연출 쇼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가 그런 쇼를 개최하는 것을 항의하자 미국 정부는 정식으로 일본 정부에게 사과를 했고 그런 쇼는 모두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티벳씨는 군에서 은퇴를 한 후에 오하이오주에서 에어택시 사업을 오랫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폴 다불유 티벳은 현재 공군 중령으로서 그도 역시 B52 포격기의 조종사입니다.  그는 무수한 훈장을 받았고 그런 인정을 영광으로 여겼지만 가는 곳 마다 항의의 대상이 된 것을 언짢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인도주재 미국 대사관의 무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인도 정부의 항의로 안하여 그 발령이 취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원자탄에 관한 역사를 더듬어 보면 폴 티벳 씨에게 항의의 화살을 던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미국이 1945년 7월 16일에 뉴 멕시코주에서 원자탄의 폭팔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즉시로 미국은 일본에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단호하게 항복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도 개발해 놓은 원자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2차대전은 쉽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역사를 만든 한 사람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는 소식에 인간의 운명과 세상의 기구한 운명이 티벳이라는 조종사에서 교차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
